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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

성경말씀 시편 119편 81~96절(구약p.892)

암송구절 시편 119편 91절(구약p.893)

찬    송 찬송가 365(통484)장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

찬송가 455(통507)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

본 문 이 해

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로 그 길이가 176절에 달합니다.  

그 중에서 본문인 81~9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

먼저 81~88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

사모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자신을 

안위하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. 이어서 89~9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

영원하고 천지가 그 규례대로 운행됨을 찬송합니다. 시인은 하나님의 

계명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되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. 

말씀 속으로

1. ‘연기 속의 가죽 부대’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?

시편 119편 83절

- 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

아니하나이다

- 시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
보충설명

가죽은 연기를 먹으면 오그라들면서 금이 가버립니다. 그러면 가죽 부대는 

무언가를 담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삶을 

‘연기 속의 가죽 부대’에 비유함으로 영혼을 담고 있을 수 없는 상태임을 

말하면서, 스스로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. 동시에 시인은 

가죽이 연기에 방치되면 안 되는 물건임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고난이 스스로 

원한 상황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.



2. 시인은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까?

시편 119편 81~82, 87~88절

-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

말씀을 바라나이다

-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

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

-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

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

-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

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

-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.

보충설명

시인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

붙들고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.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

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말씀을 

붙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. 그렇기에 시인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

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이냐고 탄원하기도 하지만, 

이 모든 것을 의로우심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

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.

3.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입니까?

시편 119편 82절

-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

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

-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.



보충설명

시인은 “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

멸망하였으리이다”라고 고백합니다. 이것은 주의 법을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

안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. 나의 삶의 고난을 사람의 시선으로 

본다면 고난의 이유도, 그 결국도 알 수 없어 무너지거나, 시인의 표현대로 

멸망에 처하게 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통하여 

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견디며 이기고 

승리할 수 있습니다. 

묵상 이야기

갓 군대에 입대한 신병이 군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선임에게 

물었습니다. “어떻게 하면 군인으로서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?” 선임이 

대답했습니다. “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도, 

걱정할 것도 없어.” 그 신병이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. “그러면 저보다 

상급자인 분이들 많은데 그분들이 서로 다른 지시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

합니까?” 그러자 선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. “그때는 최고 계급자에게 

순종하면 돼.” 온 우주의 최고 계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

순종하며 나아갈 때,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. 

나눔

- 고난 중에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. 

기도

-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.

적용

-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도록 결단합시다.


